[image: image2.jpg]d@ SSAH| KA

KOREA FINANCIAL CONSUMER FEDERATION
KFCF



[image: image1.jpg]d@ SSAH| KA

KOREA FINANCIAL CONSUMER FEDERATION
KFCF




	
(사)
금융소비자연맹   /  110-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,  615호
대표전화 : 737-0940 ~ 1, 팩스 : 733-0940  웹사이트  http://www.kfco.org

	연락처
	강형구 금융국장  1688-1140, khk5916@naver.com 

	배포일
	2014.01.20(월)(총2쪽 본문2쪽 ) ★이 자료는1.20(월)배포 즉시  보도가능


  보 도 자 료 402호  
	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책 
카드 재발급, 할부이자 감면 등 보상해야…!

- 카드사대책‘월 300원 문자통보’는 소비자 우롱하는 미봉책
- 연회비면제, 수수료면제,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 내놔야…
- 실질적인 대책 없을시, 피해자 공동소송 전개 할 것


□ 금융소비자연맹(www.kfco.org, 상임대표 조연행, 이하 ‘금소연’)은 정보유출카드사들이 ‘피해발생시 보상,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’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, 
금소연은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,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, 수수료면제,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,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카드사들이 내논 보상방안은 ‘월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’로 생생내기에 불과하여 소비자를 두번 우롱하는 대책이므로, 정보유출 회원에 대해 전건 무상으로 카드를 교체해 주고, 부정사용 뿐만 아니라 스미싱, 파밍,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, 

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‘연회비 면제, 할부이자 감면, 수수료면제’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,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가지고 카드사들과 협상하여 이번 제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다.
□ 아울러 이번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이한 ‘정보의식’ 과 ‘감독부실’에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, 이번 소비자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.

□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고,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.
·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(http://www.kfco.org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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